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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비 백인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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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급속히 비 백인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퓨 리써치 (Pew Research)가 발표했습니다. 202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중에서 66.7% 만이 백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대선 때에는 71%의 유권자가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유권자의 76.4%가 백인이었는데 이는 2020년의 예상치보다 10%나 많은 백인 유권자였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된 1980년에는 유권자의 88%가 백인이었다고 퓨 리써치가 발표했습니다.


백인 유권자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로는 히스패닉 이민자의 급증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백인의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런 인구 변화는 심각한 정치 변동을 의미합니다. 비 백인 유권자 수의 증가가 가져오는 정치적 현상은 비 백인의 정치력 강화입니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58%의 백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비 백인 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표차로 뒤졌습니다. 그는 8%만의 흑인 표, 29%만의 히스패닉 표, 그리고 29%만의 아시안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비 백인 사회에서 당선된 정치인 중 90%는 민주당 정치인들이었습니다. 2018년의 중간 선거에서 흑인 하원의원 수는 55명으로 증가하여 2001년에 비하여 50%나 증가했습니다.

선출 직에 당선되는 백인 의회 의원들이 감소하면서 의회는 더욱 좌경화 되는 것도 뚜렷한 변화입니다. 이런 추세는 막을 수 없는 불가피의 현상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 갤럽 여론 조사기관의 의견입니다. 흑인 유권자 중에서 22%가 보수라고 자처했고 31%가 진보라고 자처했습니다. 민주당원 중에서는 13%만이 보수라고 자처했고 51%가 진보라고 자처한 걸 보면 흑인 유권자들은 일반 민주당유권자보다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 중에서는 29%가 보수라고 자처했고 29%가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투표했다고 갤럽 조사기관이 조사했습니다. 노예를 해방한 당은 링컨 대통령이 영도했던 공화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흑인 표를 끌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당 차원에서 흑인 표를 아예 포기하고 그들의 표심을 잡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화당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인구 중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복지에 의존하는 그들의 수효도 격감했지만 공화당은 자당의 업적과 이념을 흑인이나 히스패닉 사회에 적절한 홍보와 계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히스패닉 인구 중에서 공화당원으로 유명한 인물 중에는 텍사스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 (Ted Cruz), 플로리다 출신 연방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Marco Rubio), 등 다수이고 흑인으로 유명한 공화당원은 현 미국 정부의 복지부 장관인 벤 카슨 (Ben Carson), 미국 대법원 대법관인 클라런스 토마스 (Clarence Thomas), 또 보수 경제학자로는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스 사웰 (Thomas Sowell) 등 다수입니다. 결국 비 백인 정치인들의 대폭적인 진출로 표심이 좌경화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리라는 것이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끝
